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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조정식 국회의장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요청

- 국회의장 초청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간담회서
국회세종의사당 신속 착공도 건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6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3층 국

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

해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국회세종의사

당의 신속한 착공을 건의하고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

의회장 등 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간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장은 조 의장이 지난 9월 29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방명록에 남

긴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글을 언급

하며 “세종 시민들은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첫 심사를 거쳤고, 11일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세종의사

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뒷받침하고, 20년 넘게 기다려 온 행

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준공 목표가 2030년에서 2033년으로 3년

늦춰졌고, 부지 매입 예산 1,764억원을 확보하고도 아직 계약을 체결

하지 못했다”며 “사업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과 시민들의 기다림도

커지는 만큼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조직과 인사, 예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지방의회법」이 필

요하다”며 “지난 10월 27일 전국 지방의원 2천여 명이 국회 앞에서

한목소리를 낸 만큼 이번에는 연내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국회가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후 안 의장은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

람회’를 찾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운영하는 「지방의회

법」 제정 촉구 홍보 공간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현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의 지방의회법 제정 TF 단장을 맡

고 있는 안 의장은 지난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한

데 이어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

회법」 제정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